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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위는 부윤府尹 윤보로尹普老
이다. 둘째 사위 해주海州 정
역鄭易은 좌찬성左贊成 대제학
大提學 정도공貞度公이고 그
아들 충경忠敬은 참판, 충석
忠碩은 중추中樞, 손자 종悰은
문종文宗의 부마駙馬이며, 그
사위는 효령대군孝寧大君이보
李補, 호조판서戶曹判書 안천
군安川君 안숙공安肅公 권준權
�, 부사府使 이계장李繼長이
다.
차남 예천군醴泉君 계용季容

: 관직이 봉익대부奉翊大夫 전
법판서典法判書이다. 봉익대부
는 고려 공민왕조에 종2품이고
전법판서는 조선조의 형조판서
이다. 고려조에서 단성명량찬
화공신端誠明亮贊化功臣에 녹
훈되고 이에 따라 예천군醴泉
君에 책봉되었다. 고려사절요
高麗史節要 3 1권, 우왕禑王 6
년, 1380년 7월의 기록에‘전
법판서 권계용權季容을 양광전
라도찰리사楊廣全羅道察理使
로 삼았다’고 나온다. 조선이
개국하기 1 3년 전에 이미 경대
부로서 조정의 요직에 올랐던
공은 또한 그 백씨 종정공과
같이 신왕조에 출사를 아니했
던 것으로 보인다. 복야공파의
1 5세 기파조岐派祖로서 예천군
파의 계파조系派祖이다. 
배위는 대부인大夫人 경주최

씨慶州崔氏 대사성大司成졸옹
拙翁 해瀣의 딸이고 묘소는 경
북 예천군 지보면 신풍리 송라
동 화봉花峰에 있다. 세사일歲
事日은 음력 1 0월 7일이다. 5
남을 두니 장남 총總은 부사府
使, 차남 수綏는 목사牧使, 다
음은 부孚, 다음 완緩은 제학
提學 참찬參贊, 다음은 윤綸이
다.
화원군의 손자 ;
종정공의 장자長子 태경공太

卿公 집중執中 : 관직은 조선
조의 판사判事이다. 판사判事
는 시대와 직제에 따라 변천이
있고 품계는 1품에서 3품에 걸
쳤는데 공이 봉직했던 것은 조
선조의 직제가 확정된 시기로
서 종1품 판부사判府事라고도
하는 데에 해당하는 직위이다.
즉 돈녕부敦寧府와 의금부義禁
府·중추부中樞府 3부의 장관
영사領事 다음의 높은 한직이
다. 조선왕조실록 태종 8년,
1 4 0 8년 7월 5일자에 명나라 사
신 황엄黃儼이 와 황실의 후비
后妃를 선택하는데‘권집중權
執中과 임첨년任添年 등의 딸

3 1인을 머물러 두고 나머지는
모두 돌려보냈다’는 기사가 나
오고, 8월 2 8일에는 지평주사
知平州事 권문의權文毅가 그

‘딸의 자색이 권집중의 딸만
못하지 않은데’병이 났다고
시일을 끌며 간택에 올려보내
지 않는다고 하여 순금옥巡禁
獄에 가두는 기사가 나온다.
1 0월 2 6일에는‘권집중의 딸은
유모乳母 하나와 여사女使 셋
을 딸려’명나라에 보내기로
하는 것으로 나오고, 11월 1 2
일 임금이 명제明帝에게 보내
는 주문奏文에‘하나는가선대
부嘉善大夫 공조전서工曹典書
권집중의 딸인데 나이 1 8세로
서 신미辛未(고려 공양왕 3년,
1391) 10월 2 6일 사시巳時에
낳았고 적관籍貫은 경상도 안
동부安東府이며현재 한성부漢
城府에 살고 있다’고 나온다.
그리고 3년 후 태종 1 1년, 1411
년 4월 2 0일자에 그 딸이 황제
의 현인비顯仁妃가 되었다는
기사가 나온다. 이를 보면 공
이 가선대부 공조전서로 재직
시 그 딸이 명나라에 가고 이
윽고 황제의 후비로 들어감에
따라 실무직에서 벗어나 작위
만 높은 판부사에 오른 것으로
볼 수 있다. 
배위 정경부인貞敬夫人 밀양

박씨密陽朴氏는 인농의 딸이고
묘소는 실전이다. 1남3녀를 두
니 아들 영균永均은 명나라 선
수宣授 광록시태경光祿寺太卿
이다. 
이 태경공太卿公 영균은 곧

화원군의 종증손宗曾孫이고복
야공의 7대종손이다. 누이가
명 영락제永樂帝 성조成祖의
현인비顯仁妃가 됨에 따라 명
조明朝의 아중대부亞中大夫광
록시경光祿寺卿에 선수宣授되
어 명나라에 들어갔다. 실록을
보면 태종 8년, 1408년 1 1월 7
일에 중군 사정中軍司正이 되
고, 이듬해 1 4 0 9년 4월 1 2일에
명에서 귀국한 사은사謝恩使가
복명復命하면서‘2월 9일에 황
제가 북경北京에 거둥하여 본
국에서 보낸 처녀 권씨를 먼저
불러들여 현인비顯仁妃로 봉하
고 그 오라비 권영균을 광록시
경에 제수하니 작질爵秩이 3품
이고 채단綵緞 6 0필, 채견綵絹
3백 필, 금錦 1 0필, 황금 2정
錠, 백은 1 0정, 말 5필, 안鞍
(안장) 2면面, 옷 2습襲, 초貂
(담비털가죽) 3천을 내렸다’고
나오고, 4월 2 3일에는 공이 귀
국하여 복명하는데, 황제가 내
전에서 후히 대접하며‘네게

높은 벼슬을 주어 가까이 있게
하고 싶으나 네 누이가 여기
있는데 너 또한 돌아가지 않으
면 너의 노모老母가 의당 섭섭
할 것이므로 귀국을 명하니 가
서 마음을 삼가 국왕을 공경히
섬기라. 옛일을듣지 않았느냐,
게으르고 거칠게 하여 그 누가
짐朕의 몸에 미치게 하지 말
라’하였다고 나오고, 같은 날
공이 중국에서 가져온 말 1필,
금 1정, 은 2정, 채단과 채견
각5필, 비단 1필, 사당沙糖 5항
缸, 금강자金剛子·용단龍丹·
단주丹珠 각 2관串, 상아단주
象牙丹珠 1관을 임금께 진상하
며, 5월 1 7일에는 광연루廣延
樓에서 태종을 알현하고 음식
을 받는다. 태종 1 0년, 1410년
1 0월 2 9일에는 부친상을 면하
고 황제의 명으로 중국에 입조
入朝하기 앞서 서량청西겆廳에
서 임금의 잔치를 받는다. 11
월 6일에는 태종이 홍저포紅苧
布 1 0필, 흑마포黑麻布 1 0필을
공에게 주어 현인비에게 진상
케 한다. 이듬해 1 4 1 1년 3월 2 9
일 귀국하여 태종께 복명하면
서 공은‘지난해 1 0월 2 4일에
현인비가 병으로 제남濟南의
노중路中에서돌아가심에 그곳
에 빈장殯葬하고 제남 백성으
로 하여금 역사役事를 면하며
수호케 하였는데 장차 옮겨 노
황후老皇后와 합장하려 한다’
고 하면서, 이번 길에 광록경
光祿卿의 고명誥命도 받았는데
황제의 대우는 현인비가 살았
을 때보다 갑절이 더했으며 말
할 때 눈물을 머금고 슬피 탄
식하느라 뒤를 잇지 못하였다
고 하고 있다. 4월 2일에는 중
국 예부禮部에서 자문咨文으로
공의 봉록 2 6석을 본국에서 이
관지급하게 하고, 4월 2 4일에
는 다시 중국에 갔다와 대언사
代言司의 위로연을 받는다. 7
월 5일에는 녹과祿科에서‘광
록시경 권영균은 아중대부이므
로 본조本朝의 종1품에 비해야
하되 한 등급을 감하여 저2품
녹과에 의한다’고 정하는데, 7
월 1 4일에는 사헌부의 청에 따
라 월봉月俸을 지급하나 그 양
을 절감시키고, 태종 1 3년, 4월
1 0일에는 흠문기거欽問起居를
위해 중국에 파견되는 기사가
나온다. 7월 1 6일에 환국하고
1 8일에 입궐해 복명하며 8월 2
일에 광연루에서 왕의 사연賜
宴을 받는다. 이듬해 1 4 1 4년 1
월 6일에 임금에게서 내구마內
廐馬와 저화楮貨(종이돈)를 하
사받고 8월 5일에 또 흠문기거

를 위해 중국에 간다. 9월 1 4
일자 실록에 사행使行에서 돌
아온 원민생元閔生이 가져온
황제의 조서詔書가 실려‘황후
가 죽은 뒤에 권비權妃에게 명
하여 육궁六宮의 일을 맡아보
게 하였더니 마침 저 여가呂家
가 권씨에게 대면하여 자손이
있는 황후가 죽었으니 네가 맡
아보는 게 몇 달이나 가겠느냐
하면서 무례하였다. 이곳 내관
內官 둘이 고려高麗의 내관 김
득金得·김량金良 등과 실형제
같았는데 하나가 은장銀匠의
집에서 비상砒霜을 얻어다 여
가에게 주었다. 영락永樂 8년
에 남경南京으로 환도還都할
때 양향良鄕에 이르러 비상을
갈아 호도차胡桃茶에 넣어 권
씨에게 먹여 죽였다. 당초에
내가 이런 연고를 알지 못하였
는데 지난해 양가의 뇌가 욕하
고 싸울 때 권비의 뇌가 여가
의 노비에게 근저根底를 말하
여, 너희 사장使長이 약을 먹
여 우리 비자妃子를 죽였다 하
여 비로소 알았다. 사건의 경
위를 묻고 꾸짖으니 과연 그러
하였으므로 몇 놈의 내관과 은
장을 모두 죽이고 여가呂家는
낙형烙刑(단근질)에 처했더니
형을 행하고 한 달 만에 죽었
다. 가리家里에 돌아가거든 이
러한 연고를 자세히 말하고 권
영균에게 근저를 알리며 여가
의 부모에게 말하라’하는 황
제의 명이 나오고 있다. 여가
呂家는‘여미인呂美人(미인은
황실 내명부직)’이고, 현인비
와 같이 명황실 후궁에 들어간
조선인 처녀로 광록시 소경少
卿을 받고 고인이 된 여귀진呂
貴眞의 딸이었다. 이 조서를
받은 왕은 즉시 의정부와 육조
六曹를 모아 여귀진의 일족을
모두 잡아들여 의금부義禁府에
하옥하였다. 이윽고 9월 2 1일
자 실록에 여씨 일족의 처벌을
놓고 의논이 일어나는 기사가
나온다. 태종은‘권씨가 비妃
가 되고 여씨가 미인이 되어
비록 존비尊卑(높고 낮음)의
차이는 있으나 적첩嫡妾(정실
과 부실副室)의 구분은 없다’
하고‘그러나 황제가 권씨에게
육궁의 일을 맡겼으니 존귀하
다면 존귀한 것’이라 한다. 이
에‘권씨가 아직 황후가 되지
는 못하였으니 어찌 시해弑害
로 논하여 삼족三族을 멸하는
가. 모고살인률謀故殺人律은
또한 가벼우니 모반대역謀反大
逆으로 논하여 그 친족을 노예
로 삼자는 의논과, ’천자의 노

여움을 사고 본국에 수치를 끼
쳤으니 늦추지 말고 왕주王誅
(왕법에 의한 주살)를 시행해
야 하다는 의논이 엇갈리다가

‘권영균이 환국하기를 기다려
황제의 뜻을 안 뒤에 처리하
자’는 쪽으로 기울어 임금이
여씨의 어미 장씨만 두고 친족
은 석방한다. 12월 1 4일자에
공이 환국하는데 북경에서 황
제의 대단히 두터운 대접을 받
고 많은 보화를 받아 가지고
왔으며 북경에서 1 2 0리에 있는
천수산에서 현인비의 제사를
행한 기사가 실려 있다. 12월
9일에 또 광연루에서 임금의
사연을 받고 태종 1 6년, 1416
년 5월 8일에 또 황제에 조현
朝見코자 명나라에 간다. 이처
럼 대명외교對明外交에황친皇
親으로서 역할을 하며 상왕上
王 정종定宗과 태종 및 세종世
宗 대에 각급 연회와 행사에
종실 대군大君들과 함께 시연
侍宴 또는 호종扈從하며 영화
를 누렸다. 태종 1 7년, 1417년
1 2월 1 5일에는 사위 부사직副
司直 허만석許晩石의 무고誣告
된 모반옥사謀反獄事에연루되
어 의금부에 하옥되었으나 임
금이 체면상 하옥시켰던 바라
곧 풀려났다. 세종 4년, 1422년
1 2월 2 7일자 실록에 그 졸기卒
記가 실렸는데 영화에 비해 조
정에서 인심은 얻지 못한 듯
다소 폄기貶記되어 있다. 임금
이 부의로 쌀 3 0석과 관곽棺槨
을 내리고 예관을 보내 치제致
祭하였는데 그 제문이 실록에
실려 있고, 이듬해 초에는 예
조참의 성개成塏가 공의 부고
를 전하러 명나라에 간다. 세
종 5년, 1423년 5월 2 6일에 명
의 상보감 우소감尙寶監右少監
김만金滿이 와 황제의 치제를
행했는데 그 제문과 의식의 절
목이 실록에 상재詳載되어 있
다. 그런 다음에는 그 사위 군
기시 주부軍器寺主簿 허만석이
북경에 가 황제가 치제하고 부
의한 것을 사례한다. 이러한
공은 배위 양성이씨陽城李氏
판사判事 징澄의 딸 사이에 2
녀만을 두어 후사가 끊어지고
말았다. 따라서 화원군의 종손
뿐만 아니라 복야공의 종손도
그 7대에서 그쳐 화려하였으나
막이 내리고 말았다. 그 두 사
위는 양천인陽川人 감찰監察
허만석許晩石, 단양인丹陽人
부사府使 우계번禹繼蕃이다.
판사공의 사위는 맏이가 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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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형진權衡鎭
(경북 영덕군
창수면 삼계
리·6 5세)씨는
2 0 1 0년 1 1월 3
일 한석봉서예

학회가 주최하고 명필한석봉

서도문화예술대전위원회가 주
관한 제8회 명필한석봉서도문
화대전에서 행초行草부문 특
선을 수상하였다. 그는 6·2 5
동란 중 4세에 부친을 여의고
사급학교 진학을 못하여 주경
야독으로 중고등 강의록을 공
부했으며 농한기에 서당에서
익힌 한문으로 서예를 하여
성균관 유도회 주최의 대한민
국서예대전 4회와 5회에 입선
하고, 전북 고창에서 열린 동

백서화전에서도 입상한 바 있
다.

권갑경權甲慶
(원주시 명륜
동·검교공파
사복재계 3 4세
世)씨는 2 0 1 0
년 1 2월 제3 1

회 대하민국창작미술대전에서
서예부문에 입선하였다. 아호
를 감천甘泉으로 쓰는 그는
공직에서 정년한 후 늦게 서

예를 시작하여 현재 한국서화
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
며 제2 9회 국제창작미술초대
전에 서예작품을 출품하여 특
별상을 받은 바도 있고, 장차
작품에 전념할 서실을 낼 계

획이라 한다.
권교택權敎澤
(복야공파 예
천 야옹공·
거창공계 3 7세
世)씨는 1월

2 8일 한솔그룹의 한솔케미칼
대표이사에서 한솔제지 대표
이사로 승진 이동하였다. 성균
관대 경영학과 출신으로 삼성
그룹에 공채 입사한 권대표는
현 강북삼성병원인 고려병원
재무 파트와 한솔홈데코의 경
영지원 파트를 거친 재무와
관리 분야 전문가로 그룹내에
서 꼽히는 것으로 알려져 있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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